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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전남 광양시 미술인들이 미술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오전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광양시청 열린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미술협
회가 10여년 동안 독선과 투명하지 못한 재정집행을 해왔다"며 "화합하는 민주적인 협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지부장이 자신에 뜻과 맞지 않은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
술인을 배격해 지역예술인들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
다.  

 
특히 전시회 등 행사때 전남도 문예진흥기금과 광양시 지원기금, 광양제철소 찬조금 등에 
대한 지출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개월반 동안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 지부장과 광양예총에 타협과 조율을 
요청했지만 요구가 무시돼 기자회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광양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폐쇄적 협회 
운영에 관해 집행부를 불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며 "화합이 우선
인데도 화합엔 서로 미진했으며 정회원 20여명에 준회원 80여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
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광양시지부는 지난 18년 동안 김모씨(55)가 지부장을 역임해오다 지난 6
월 사퇴했으며, 부지부장 조모씨 체제로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부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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